
당마크에 새겨진 붓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1945. 10. 10. 창건)의 마크에는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이 새겨져있다.  

로동자, 농민과 함께 지식인을 상징하는 당마크가 생겨나게 된데는 사엮이 

있다. 

1993 년 10 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어느한 나라의 정계인사를 만나시였다. 

이날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로동당마크에는 로동자를 상징하는 마치와 

농민을 상징하는 낫이 그려져있고 인테리를 상징하는 붓도 그려져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여 당마크에 붓을 그리게 되였는가 하는 질문을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로동자, 농민과 

함께 인테리도 내세웠다고 하시면서 인테리가 없이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30 대로부터 60 대에 이르는 

인테리들이 많다, 우리는 많은 인테리를 가지고있기때문에 혁명을 

승리적으로 해나갈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마치와 낫과 함께 당마크에 새겨진 붓, 이는 창당의 첫 시기에 혁명과 

건설에서 지식인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고 로동계급의 

당을 근로하는 모든 계급, 계층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싞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의 뚜렷한 

증시이다. 

해방(1945. 8. 15.)후 력사적인 개선엮설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가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서자고 하싞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도 우리 

지식인들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오늘 조선로동당의 령도아래 우리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치는데서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